“전 부치던 명절은 옛말”...신세계百, 셰프 손맛 담은 상차림 선물세트 선봬
신세계백화점이 올해 추석을 맞아 유명 요리연구가와 셰프들의 손맛을 담은 상차림 선물세트 14종을 선보인다.

 

이번 상차림 선물세트는 갈비찜과 전, 나물, 잡채 등 손이 많이 가는 명절 음식을 손쉽게 한 상에 차릴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년보다 품목을 3종 늘리고 유명 요리연구가와 셰프들의 노하우를 담은 프리미엄 메뉴도 한층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유명 요리연구가 김재희의 한식 브랜드 ‘시화당’에서는 ‘시화당 한우 갈비찜 세트’(35만원)와 ‘시화당 명품찬 세트’(25만원)를 마련했다. 한우 갈비찜부터 떡갈비, 잡채 등 집에서 직접 준비하기 번거로운 명절 음식을 한데 구성했다.

 

명절 상차림의 품격을 높여줄 프리미엄 메뉴도 다채롭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이름을 알린 조서형 셰프 브랜드 ‘새벽종’은 ‘문어 한우갈비찜 세트’(29만원)를 기획해 전통적인 명절 음식에 셰프 특유의 감각을 더했다. 지역 유명 반찬 브랜드 ‘도리깨침’은 유명 떡 브랜드인 ‘동병상련’과 협업해 송편과 해산물 냉채, 모둠전을 담은 ‘도리깨침X동병상련 궁중 정찬세트’(27만원)를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이 상차림 선물세트를 확대하는 것은 명절 음식을 직접 장만하기보다 완성도 높은 음식을 구매해 즐기는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3년간 신세계백화점의 명절 상차림 선물세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매년 49% 이상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전을 부치고 음식을 장만하던 풍경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오랜 시간 준비하는 수고를 덜면서도 제대로 차린 한 끼를 즐기려는 고객이 늘면서 백화점의 고품질 상차림 상품도 새로운 명절 수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명절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식생활 변화 등으로 집에서 반찬을 직접 만들기보다 전문점이나 백화점 식품관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하는 ‘사 먹는 집밥’이 일상화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이에 맞춰 가정식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강남점은 지난해 2월 ‘신세계마켓’을 열며 반찬 코너를 확대해 프리미엄 가정식 전문관으로 개편하고, 밑반찬뿐 아니라 일품요리와 선물용 반찬 등으로 구색을 넓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강남점 반찬 코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 한식연구소 한희정 상무는 “명절 음식을 온 가족이 직접 준비하던 문화에서 벗어나 시간과 수고는 덜면서 음식의 품질은 높이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평소에도 반찬과 가정식을 구매하는 소비가 일상화된 만큼 이번 추석에는 유명 셰프들의 노하우와 손맛을 집에서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상차림 상품을 한층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